< 성 명 서 >
KT네트웍스 D등급 대기발령, 연대의 힘으로 분쇄하자!

KT네트웍스 사측이 지난 9월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D등급자 대기발령은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편법적 수단이고 또한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실제 KT네트웍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흘리다가 노동조합이 반대하자 급기야 관례를 무시하고 D등급을 양산하며 동시에 대기발령 협박을 하면서 자발적(?) 명퇴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D등급 대기발령(직위미부여)은 이미 노동조합 탄압과 구조조정 일환으로 KT에서 2003년 편법적으로 시행하려다가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지와 당사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중지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명을 다한 편법적인 D등급 대기발령을 다시 KT네트웍스에서 부활시켜 전 KT계열사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조치는 KT그룹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실제 지난 8월 KT그룹노무관리책임자 회의가 있었고, 그 후 2007년 공동임단협 투쟁을 결의한 KT텔레캅노조가 거짓 회유로 연대활동에서 탈락하였고, 계열사 노조에 대한 더 이상의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룹노조 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KT네트웍스 대기발령을 긴급 발표한 것이다.

이에 KT그룹노조 전간부는 결의대회 기간 동안(9월7일~9일,무주) KT네트웍스의 D등급 대기발령을 KT그룹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투쟁성금을 포함하여 가능한 역량을 결집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하였다. 

다시한번 KT네트웍스 사측에게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사갈등을 조장한 KT네트웍스 경영진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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